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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적

Parsonage-Turner syndrome 은 어깨나 어깨 주위에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심한 통통과 이어 나타나는

견관절 주위 근육의 마비 증상을 주소로 하는 드문 질환으로 다른 질환과 흔히 혼동될 수 있다. 저자들은 문헌

고찰과 함께 저자들의 경험한 환자들의 임상 양상들을 보고하고자 한다.

대상 및 방법

2005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Parsonage-Tuner syndrome으로 진단된 5명을 대상으로 의무 기록

및 방사선 사진과 전화 설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다.

결 과

모든 환자는 선행하는 외상력이 없는 남성이었으며, 평균 나이는 38세(20~52세)이었다. 극심한 통증은 처

음 14일에서 30일 가량 지속되었고, 평균 2개월 이내 최소화 되었다.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가 감별 진단에

도움이 되었고, 통증 발생 평균 4주 경 위약감이 나타났다. 평균 9개월간(6~18개월)의 추적 기간 동안 3명의

환자는 예전의 근력을 회복 하였고, 2명은 점차 회복 중이었으며, 반대편에 발생하는 경우는 없었다.

결 론

Parsonage-Tuner syndrome 드문 질환이나 보존적 치료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, 이 질

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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